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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트랜스 시대 발신자로서의 한국어문학 교육연구팀

 오현숙(서울대 국문과 BK연구교수 / bk21tkorean@daum.net)

                                                                              배포일: 2024.2.16.(금)  

                                                                                     

국어국문학과 BK21 학술대회 ‘한국어문학의 미래’
 □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트랜스 시대 발신자로서의 한국

어문학 교육연구팀은 학문 담론의‘발신자’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능

동적이고 창조적인 학문적 수행 능력을 지닌 연구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연구팀이다.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BK21 한국어문학 교육연구팀에서는 구보학회와 이상문학회와 

함께 한국어문학자들이 전하는 미래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문명의 전환과 세계화라는 현재진행형의 현실에 대해 근대화론의 논리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다른’ 맥락에서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문학의 이론

적 연구, 문학의 상상력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문명사적 전환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나아가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한국어문학자들의 책무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한국어문학의 최전선’은 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등의 한국어문학 전공자

들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 연구의 최근 동향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 한국어문학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논점들이 제안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문학을 새롭게 상상하기’는 한국사회의 현대적 문화접속 네트워크의 발전 

속에서 한국인들, 한국어와 한글이 열어가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

다. 아울러‘문학적 상상력과 미래학’은 한국의 현실에 대한 언어적 대응이라는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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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인간존재와 

환경의 위기, 인구문제, 전쟁과 분쟁 등의 첨예한 현안을 다룬다. 한국어문학 연구의 

전망과 문학적 상상력을 우리 사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하는 학문적 기획의 일

환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이다. 

 □ “한국어문학의 미래를 묻다”, 2월 16일 서울대학교 국문과 BK21 학술대회 개최

  - 2월 16일(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4동 신양학술정보관에서 서울대 국문과 BK21 학

술대회 <한국어문학의 미래>가 열린다. 이를 통해 한국어문학의 문학적 상상력과 한국

의 미래학을 연결하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장클로드 드크레센조(엑스-마르세유 대학의 한국학 교수 역임, 현 엑스-마르세유 대

학 아시아학 연구소 연구원, 번역가, 2023 한국문학번역상 프랑스어 부문 대상 수상자, 

창원KC국제문학상 수상자)는 <프랑스에서 바라본 한국문학의 전망>을 발표한다. 발표

자는 엑스마르세유대학에 한국학을 창시하고 20여 년간 프랑스에 한국문학을 알리는 

데 기여해 온 문학평론가이자 번역가이다. 본 발표를 통해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대열

에 합류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 장소원 교수(현 국립국어원 원장,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세계, 한

국어의 미래>라는 발표를 통해서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을 살펴보면서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인력 양상 방안을 심층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 방민호 교수(트랜스 시대 발신자로서의 한국어문학 교육연구팀장, 서울대 국어국문

학과 교수)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위원장(2016~201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과

장(2020~2022), 한국현대문학회 회장(2021~2023), 이상문학회 회장(2021~현재), 춘원연구

학회 회장(2022~현재), 이효석문학재단 연구이사(2021~현재) 등을 역임하며 한국학의 최

전선을 선도해 왔다. 기존 한국학 연구의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면서 한국학의 영역을 

주도적으로 확장하는 연구를 지속해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매체 시대, 한국

어와 한글의 미래를 살펴보는 강연을 한다. 

 □ “작가들 서울대에 가다”

  - 윤고은(소설가, 英대거상 수상자), 김남일(소설가, 전태일문학상, 아름다운작가상, 제

비꽃문학상 수상자), 이경(SF소설가) 등 한국문학을 선도해온 작가들과 신진작가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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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본 학술대회에서 강연자로 나선다. 윤고은 작가는 자신의 소설 쓰기와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면을 대담하게 문학 안에 담아내는 과정에 대해, 김남일 작가는 전쟁과 문학

의 관계에 대해, 이경 작가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 발표한다. 

  - “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상한 제안에 자주 휘말리는 이유 역시 그런 식이 

아니고선 틈을 주지 않는 현실의 닫힌 문 때문입니다.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꾸 밀려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틈새가 

절박하게 가다올 수밖에 없어요.”(윤고은 강연, <소설이 시작되는 순간>)

  -“이 글은 오수연이 스스로 겪은 전쟁과 분쟁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재현하는지 살피

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자 사태를 염두에 둘 때 이 작업이 가공할 폭력 앞에서 문학

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하나의 계기이기를 바랄 뿐이다.”(김남일 

강연, <가자는 어떻게 한국문학이 되는가>)

  -“인간과 기계의 교잡종으로 이뤄진 세계를 투박하게 사이버펑크라 부른다면, 지금 

나는 인간성의 견고함에 대한 냉소와 심문, 해체 너머로 분화하는 종류의 사이버펑크

적 세계에 끌리는 것 같다.(이경 강연, <어떤 기계와 인간으로 기계와 인간을 상상할

까>)


